단협갱신을 위한 실무소위원회가 지난 3일 열렸지만 상호 안건에 대한 의견충돌로 실무논의도 이뤄지지 못한 채 정회됐다.

단체협약 갱신은 노동조합의 요구뿐아니라 회사의 요구도 제안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측은 자신들의 갱신안과 조합의 갱신안을 같이 논의하자는 주장을 펼쳐 실무교섭의 시작부터 난항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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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조합의 단체협약 갱신안을 기준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지금에 와서 사측의 안을 논하자는 의도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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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사측은 노동관계법의 유권해석까지 들고 나와 사용자의 갱신안 제출은 합법임을 강조했다. 

이에 조합은 본교섭에서 사측의 안에 대한 안건상정을 공식요청한 바도 없으면서 이제와 사측안까지 논의하자는 것은 안건상정 절차 자체를 무시하는 억지 주장이며 지금까지 진행해온 본교섭을 뒤집는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30일전에 문서로서 상대방에 개폐 의사를 밝히도록 한 단체협약 부칙(제2조 1항)도 지키지 않았다며 사측의 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사측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임금 및 명예퇴직금 체계 개선 △경영상 이유로 구조조정 조건강화 △취업규칙 및 인사제도 개선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성과배분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한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해 지난 6월 26일 본교섭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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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도 안된 안건을 논의(?)


사측 억지주장…“사용자의 단체교섭 갱신안도 같이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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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열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실무소위원회가 처음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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